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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진주 LH 본사 사옥에서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LH 청년주택건축대전'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9회를 맞은 국내

주택 분야 정기 공모전이다. 그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참여
자격(연령)이 만 9세부터 만 39세까지 확대됐다.

ㅇ 공모전 총괄 코디네이터로는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

으며, 심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 사전심사(서류), 1차 심사(판넬 및 작품설명서), 2차 심사(PT발표 및 모형·영상)

□ 이번 공모전에는 총 456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심사를 거쳐 설계

부문 15팀(대상·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0팀) 아이디어 부문
6팀(우수상 2팀 및 장려상 4팀)이 선정됐다.

ㅇ 설계 부문 대상은 최한솔·성창민 팀의 「소통을 ‘담’다」이다. ‘담’과

‘처마’를 변형해 청년들의 소통과 개방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했
으며,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폐쇄적인 ‘담’의 이미지를 비트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29회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개최

 - 도시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청년주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 총 456팀 참가 접수... 설계 부문 15개 팀, 아이디어 부문 6개 팀 수상



<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대상 수상작 >

ㅇ 최우수상은 진성원·조예진 팀의 「씨앗 커뮤니티」가 선정됐다.
식물의 생장 방식(끝순, 곁순, 사잇순)을 형상화해 청년주택 내 다양한

가변형 정원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 변형을 통한 다채로운 정원길을

형성했다.

<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최우수상 수상작 >

□ 아이디어 부문의 우수상은 연꽃과 우렁이를 모티브로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연화정」과 「우렁각시」가 수상했다. 스마트 AI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한 아이디어와 신선한 표현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화정’ ‘우렁각시’

<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아이디어부문 우수상 >

ㅇ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lharch2025.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수상팀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설계부문 대상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해외건축기행 참여 기회와

더불어 LH 채용 시 입사 가점(필기시험 가점·서류전형 면제)도 제공된다.

□ 박영남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은 “올해 공모전은 단순한 설계 제안을

넘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창의적인 건축적 해법을 통해 미래
주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도 청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가능성을 적극 지원해 건축 분야의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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